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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 경남

남해군, 17명 작가로 구성된 ‘모네의 화실’ 정기전 개최

등록 2022.11.28 09:32:23  |  수정 2022.11.28 09:37:20

[남해=뉴시스] ‘모네의 화실’ 정기전 송정양 작 '그리움'.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모네의 화실’ 정기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남해군민들로 구성된 17명의 작가가 참여한 ‘모네의 화실’은 남해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과 신비로운 자연의

모습을 40점 내외의 유화에 담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주경야작전’과 ‘눈냇골 흙이야기’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남해각에서 3번째로 진행되는 기획전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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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그림과 도예 작품을 선보였던 이전 전시와는 다르게 유화 그림으로만 전시관을 가득 채운 것은 처음

이다. 남해각을 찾은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모네의 화실’ 이인성 회장은 “희망찬 2023년을 기대하듯 2022년을 마무리하는 때에 전시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며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쉽지 않았지만 서로 배려하며 힘든 시기를 잘 넘겨줘서 고맙고, 군민과 관

광객들에게 선물같은 전시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네의 화실’ 정기전은 남해각(남해군 설천면 남해대로 4216) 2층에서 만나볼 수 있다. 남해각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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